
www.kunsan.ac.kr

테마 캠퍼스2018년 5월 28일~6월 2일  제1174호10

미래 대비 ‘학생 중심’ 새로운 대학교육 플랫폼 구축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메타세콰이어길

거점대학으로서의 입지를 차근차근 넓혀나가고 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는 SMART KNU’라는 캐치프

레이즈처럼 군산대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교

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대는 사물과 인터넷, 

기계와 인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연결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이질적인 것을 연결시

키는 소통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

려의 말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세대의 중심에는 사

람이 있다는 것이 군산대의 교육철학이다. 이질적인 

것을 소통시키는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이유에서 군산대는 앞으로의 대학환경에서 사

람의 정서와 감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 백년지계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가상학과 시스템 구축으로 융합

전공 비율 증대 = 흔히들 사회 환경의 변화를 대학이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다. 군산대는 사회변화와 대학

교육의 갭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변화에 보조를 맞추

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실험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가상학과 시스템 구축이다. 사회변화

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수

요에 적합한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과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학

과를 신설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소음이 발생한

다.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새로운 학과가 정착하

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

군산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 가상학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정착

시켜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법학과와 컴퓨터공학 

융합학과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융복합 전

공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운영 중이다. 기존의 학과를 

헤쳐 모여하는 식이 아니라 인접학문이나 연계점이 

있는 학문들이 융합하여 커리큘럼 상에서 학과를 설

립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학과 소속 교수들, 교수와 학생의 수요에 의해 

창의적인 가상학과를 실험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지

속시켜 나갈 수도 있으니 인위적 소란스러움 없이 사

회수요에 적합한 학생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군산대는 이러한 가상학과 시스템

을 도입해 유연한 학기제 운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

다. 군산대는 현재 5% 정도에 달하는 융합전공 비율을 

2021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 군산대

는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모토로 한다. 이에 맞춰 지역

산업체와의 특화된 산학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

을 구축하고 있다. 군산은 전북산업의 50% 이상이 밀

집돼있는 군산산업단지가 배후에 있다. 새정부가 들

어서면서 새만금개발사업이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기대치도 커졌다. 새만금 및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가

장 인접해있는 대학교라는 입지조건을 배제할 수 없

다. 군산대는 이러한 장점을 차별화의 전략으로 삼고 

선순환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 기업의 요구

사항과 수요를 교과과정에 반영해 인재를 육성하고 

특성화 전략에 반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특히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ICT분

야, 해양바이오, 미래자동차 분야, 3D프린팅 등에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새만금

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 ‘새만금중·일ME육성사업

단’이다. 새만금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ICT융합 

산업 중심 새만금과 미래 ICT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ICT 융합 전문가 양성 학부’라는 목표를 가

지고 운영 중이다. 실력 있는 창의적 ICT 융합 엔지니

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산학밀착형 협력체

계 구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중·일ME육성사업단은 글로컬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인문학적 창의성을 가진 2가지 언어 전문가(중국·일

본어, Multilingual Expert)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산학

협의체, 산학 연계 융복합 교육과정, 언어·문화연수, 

현지 기업 실무교육,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문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IT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교육과 창업을 위

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

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산업연계교

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등 창의적인 산학협

력 모델구축을 목표로 하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에 연

속 선정되었다.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군산대만

의 특화된 선순환적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년 교육부와 경제 5단체가 진

행하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

정되며 산업연계 교육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6년 평가에서는 5개 부문 중 건축, 토목, 기계, 

자동차 분야 등 4개 부문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다부문 최우수대학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생들의 문

제해결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중심형 교

육인프라도 눈에 띈다. 계절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연

구개발(R&D) 인턴십 등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한 전체 

3~4학년 재학생 31.3%가 현장실습을 이수했고, 공과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부터 현장실습을 의무화하며 대

학교육과 현장 수요와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다.

사회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교육의 혜택이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에게도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가상시

스템을 위한 현장교육 인프라도 구축하였다. 학생들

의 체험 및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가상기업 현장실

습(PE 프로그램, Practice Enterprise)이 그것이다. 2014

년 국내 최초로 현장실습 직업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PE센터를 캠퍼스 내에 구축했다. 이를 중심으로 학

생들에게 균형 잡힌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E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상 가상기업 간의 기업경영

실습 프로그램으로 제품과 재화만을 가상으로 설정하

고 설립에서부터 경영에 이르는 비즈니스과정은 실제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업무환경, 조직도, 기본 업무 프

레임을 그대로 실현하는 훈련용 기업이다. 인문대학

과 사회대학의 현장실습 대안 프로그램이다. 현장실

습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에게도 현

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세

계 각국에 퍼져있는 실습기업들과의 가상 거래를 통

해 가상 현장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글로벌 역량

도 강화할 수 있다. 군산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아모레퍼시픽, 인텔코리아, 우양냉동식품 등 10여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 학생 수요를 최우선에 두는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 

= 대학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입학자원의 감소 등으로 

근래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 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대학현실을 직시하고 군산대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형태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공과대학과 중국의 장쑤대학 등과 공

동으로 한중일 3개 대학이 매년 국제캡스톤디자인 경

진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캡스톤 디자인 

활동을 학점화 하는 등 복합학제적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21세기 신산업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철저한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군

산대만의 특화된 교육 질 검증 시스템도 구축했다. 군

산대가 개발한 교육인증프로그램인 케이에스-에듀(Ks-

edu, Korean Standard-Education) 프로그램에는 현재 전

체 학부 및 학과가 참여하면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안착됐다. 군산대의 모든 학부, 학

과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체 교육 인증을 받고 있다.

대학은 이제 수요자인 학생의 ‘니즈’(수요,Needs)를 

최우선에 두고 사회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학생역량 개

발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산

대는 지금도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

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

게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정현 기자 ddobagi@unn.net

가상학과 시스템 운영 통해 융합전공 안착 성공률 높이고 경쟁력 강화

군산산단 인근 거점대학으로서 학과 특성화 강점… 잇단 국책사업 선정

국내 최초 가상기업 현장실습센터 운영… 수요 반영한 실무형 인재 양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황룡호수 

대학을 둘러싼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트

렌드 변화로 많은 대학들이 전반적인 도전과 변화를 요

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군산

대학교(총장 곽병선)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태의 대

학 모델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지역


